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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

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

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

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탈북여성, 한국사회적응, 지역사회정착제도, 민관협력거버넌스. 통합적인지원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focusing 

on the Community settlement system of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 - Korean relations starting from the recent summit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alytical methods 

were conducted using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of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and 

experience of defecting,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stable settlement support,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public -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structure The need for a tailored social adaptation program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a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mporta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ctual system through studying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unification era. In future research, the 

suppor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udies to identify the factors for role 

formation will be needed.

Key Words :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Korean society adaptation, Community Settlement system, Public-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Integrated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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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신분변화와 사회적 지위등의 위상이

현격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급격한 노동시장

으로의 진출로 인한 저출산,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

남녀차별이 당연시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오랜기간 동

안 살아왔다[1]. 이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결혼시기가 늦

어지거나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이주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학계와 현

장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에따른 배

제, 차별, 불인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부적응등의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이슈로 등장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현상은 다문

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198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었으며

[2], 그에따르는문화와노동문제 등의이유로각국의이

주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식과

사회적응의 변화 및 사회통합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추이는

전체인구의약5%를차지할정도로급격하게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

이 다른 문화적측면의 특수성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단절된 채 살아온 북한이탈주

민이 제3국 즉 중국과 몽골, 캄보디아 등을 거쳐 남한으

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는 그 수가 통일부 추산으로 2016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다[3].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2006년부

터 매해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2009년에는 한해

에 2,914명, 2012년에는 1,500명 선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

하여 2015년에는 1,276명으로 다소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다시 증가하고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입국자

수는 30,004명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중

매년 한국으로 탈북 하는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12%정도로 미미했지만, 2006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75%, 2015년에는 80%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중 여성의비율은 71%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족을 동반한 탈북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여성가장으로서 가족과 함께 경제적, 사회

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주목했던 점은 탈

북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에 있다고 본다. 이는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

제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정책

의 한계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그리고 낙인

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탈북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에

대한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현저

히 낮은 직종 혹은 유흥업소 등의 저임금 노동현장에 종

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 등 고용형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보았다[4]. 그리고 다행히 취업했다 해도 탈북여

성의 49.6%[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 불안에 있으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극단적인 경

우 일부는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재이주를 하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북한으로 재

입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여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탈북주

민에 대한 연구들 중 여성의 관점에 기반 하여진행된연

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06년 이후로는 거의 연구가 없

었다고 보인다.

간혹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실

태조사[6],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의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 왔었고[7], 탈북여성의 취업지원보다는 정착에

대한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 등의 다소 개인적인 문제들

에 관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이들의 최초 적응단계 혹은 그 직후부터 발생될

수 있는 탈북여성의 취업및 자립지원 등의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의 최초 적응단계 혹은 그 직후부터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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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탈북여성의 취업 및 자립문제의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현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논란의 시기에 탈북여성의 적응실태와 지역사

회 정착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연구를 진행하

게 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탈북여

성의 한국 적응실태, 그리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해 문헌고찰, 실태

현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안과이론적 논쟁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주

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관련 단행서적,

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한 문헌분석에 의하

며 선행연구논문과 통일부 관련 연구기관에서발간한 각

종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정착제도 및 취업,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쟁점

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탈북여성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은 사전적의미로 보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

기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개념으로는 ‘북한에

주소, 직계,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즉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지칭하는 말로 ‘탈북자’,

‘난민’, ‘자유이민자’ 등의용어로사용되거나불려지고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여성 탈북자의 수가 급격이 증가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여성 탈북

자의 한국 사회정착 및 적응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

다. 탈북여성의 지위는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난민의 성

격을 가지며 정치, 경제, 인도적 유형의 난민으로서 복합

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띤다.

1990년 이후 세계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 불만

과 반발,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위기의식 등으로 정치ㆍ사회ㆍ경제의 와해 등의 심

각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난민의 길을 유발시

켰다. 따라서 탈북여성은 북한을 이탈한 이주민으로서

국내외로부터 보호ㆍ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난민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여

성을 사회 약자로서, 여성 인권의 난민으로서의 인도주

의, 동포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 정착ㆍ적응을 돕기 위

한 법적, 제도적,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8].

Table 1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현황에 대한 설명이

다. 다음 통계자료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토대로 탈북

주민의 입국자 추이는 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후를 기점으로 탈북주민의 입국자수가 지속적으로 증

Division
A

pre-schooler
kindergarten

Middle School
(High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and above

No
education

Other (statue
of Buddha,

etc.)
Sum

Man 405 136 744 5,268 736 978 351 25 8,643

Female 394 185 1,234 15,286 2,047 1,066 479 130 20,821

Sum 799 321 1,978 20,554 2,783 2,044 830 155 29,464

Table 2. Status of North Korean Academic Ability(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Year
division

98 01 03 05 07 11 13 15 17.6 Sum

Man 831 565 474 424 573 795 369 251 86 8,891

Female 116 478 811 960 1,981 1,911 1,145 1,024 507 21,914

Sum 947 1,043 1,285 1,384 2,554 2,706 1,514 1,275 593 20,805

Female ratio 12% 46% 63% 69% 78% 70% 76% 80% 85% 71%

Table 1.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Entry level at the end of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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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부

터는 입국자수의 추이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로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에는 입국성별 입국비율을살펴보면, 그중

1,024명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남성을 현격하게 추월하여 현재 전체

입국자 비율로 보면 탈북여성 비율이 7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다.

Table 2는 재북 학력별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이

탈주민의 학력별 기준을 보면, 북한에서의 학력 중 중학

교 학력은 20,554명으로 그중 여성이 5,286명으로 압도적

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은 2,783명으로 그중 여성이 2,047명

으로 3배정도의 수치로 북한에서도 여성의 학력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탈북자

중 북한에서의 학력별 기준으로 보면여성이 중학교이상

학력에서 월등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탈북주민의 상당한 인원이 북한 지도층

에 있던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탈북여성의 경제활동현황

Table 3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에대한 설명

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현황에 의하면 이들

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 고용율은 50.6%로 일반 여

성국민의 경제활동율 52.1%, 고용율 50.4%와 비슷하나

실업율은 5%로 일반국민 여성의 3.2%보다 높다. 그러나

월 평균 임금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154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136만원으로 낮았다.

3.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이란사전적의미의 개념은 ‘개체가 주

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적 조건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을 적응 혹은순응하는 것이라고한다[9]. 즉개인

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현상을 말한다[10].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 또한 적응적 개념에서 보면,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관습이나 태도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Division ’07 ’08 ’09 ’13 ’14 ’15

Livelihood benefit rate 63.5 54.8 54.9 35 32.3 25.3

Rate of omission in
the primary,

secondary, and
secondary schools

7.1 10.8 6.1 3.4 2.5 2.2

Table 4. Status of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Executive Soldier Worker Unemployed Service Fiel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rofessio
n

Non-target
(children,
etc.)

Etc Sum

Man 372 643 3,737 3,120 70 74 210 416 1 8,643

Female 114 88 7,468 11,017 1,061 182 454 435 2 20,821

Sum 486 731 11,205 14,137 1,131 256 664 851 3 29,464

Table 5. Status by job in North Korea(~’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Division ’07 ’08 ’09 ’10 ’11 ’12 ’13 ’14 ’15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Employment
rate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Unemployment rate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Table 3.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for defectors(2015 Entr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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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특수한 적응체제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은 더

욱 한국 사회적응이 두렵고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게다

가 북한에서 쌓아온 학력, 생활 등을 모두 잊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은 2016년 통계연보자료[11,12]에

의하면남성보다대학진학률이 6.7% 높았고 초등교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이며 공무원 합격률은 총

52.6%를 차지하는등의 결과를 볼 때, 젠더 적 관점의시

각에서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점차 신장

되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다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러한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월등한 여성의 숫

자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정착에서 정치, 사회, 행

정, 복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서

탈북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4. 탈북여성의 정착지원정책

4.1 탈북여성의 지역사회 정착현황

Table 4는 탈북주민의 정착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

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을 보면 2015년 남성은

15.1%인데 비해 여성은 29.3%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이

러한 현상은 입국과정과 탈북여성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입국과정에서 제3

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 또는 조선족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형성, 가족의 해체 등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이 과정 속에서 심리, 건강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선 지원받고 싶은 항목에서도 성별의 차이

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경제지원’ 36.9%, ‘취업지원’

34.6%, ‘의료지원’ 34.5%, ‘교육지원(본인이나 자녀)’

33.5%인데 비해 남성은 ‘취업지원’ 36.2%, ‘경제지원’

34.6%, ‘의료지원’ 27.9%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고 이들이 입국하기까

지 제3국에 머무는 기간은 ‘9년 이상’이 18.3%로 남성

8.9%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3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

가 여성은 26.5%이고 남성은 52.1%로 2배 정도 차이가

나 여성들이남성들에 비해 훨씬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5].

Table 5는 재북 직업별 분류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

한이탈주민의 직업별 기준을 보면, 북한에서의 직업 중

무직 부양 14,137명으로 그중 여성이 11,017명으로 압도

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는 11,205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있으며, 그중

여성이 7,468명으로 2배가좀 넘은 수치로북한에서도 여

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비해 소수지만 군인이 731명, 전문직이 664

명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인 경우에도 이중 454명의 과

반이 넘는 수의 여성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

인 것은 북한에서 조차 여성이 월등한 수로 가사나 노동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탈북여성의 취업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의보호는 보호신청 및보호의 결정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단계로 구분지울 수 있는데 이

중 취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착지원 정책으로 시설보호

단계의 과정에서 지원된다.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한 이후 입국 후에 한국사회적

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

원에 입소하여 12주 총 392시간 동안 기수별로 사회적응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정서안정, 건강증진과

정(50시간), 진로지도, 직업탐색과정(144시간), 우리 사회

의 이해증진과정(150시간), 초기정착지원과정(48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에서는

11개 직종을 1일 1개 직종씩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며, 2015년 4월부터 학습자 주도형·개방형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취업능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둘학교 청소년 반 입학연령을 19세에

서 24세로 운영하고 있다[16].

이러한 초기정착지원 정책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더

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개인별 맞춤형 욕구에 맞춰

한국사회적응강화를 위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통일부는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하여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을 개편하였다. 프로그

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개인별 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이다.

둘째, 장기인생설계 등 자립·자활 역량배양 지원이다.

셋째, 국민·선배 탈북민과 교류 등 사회통합형 교육의

점진적인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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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 내

실화 등이다[17].

하나원 입소과정에서 교육이 끝난 후에 지역사회 정

착 및 적응을 위한 거주지 배정 및 각종 사회복지, 경제

적 지원단계가 진행된다. 이를 거주지 보호지원 제도라

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해당 시도의 거주지 전입직후에

정착, 주거지원을 지원하고, 거점형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정착과 관련된 교육지원이 행해

진다. 예를 들면, 정착도우미 제도를 두어 남한 주민을 멘

토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적응을 위해서 모든활동들을 지

원한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혹은 복지기관에서 한국 사

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에는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 자격취

득, 취업장려, 고용지원, 자산형성제도, 취업 등을 지원하

고, 사회보장 면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연금특례지

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해 편입학, 학비지원 상담지원

등을 행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후에는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한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5. 탈북여성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

획(2015-2017)’ 등을 수립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

료 및 생활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착지원법｣은총 34조로규정되어

있고 이 법의 목적은 이북지역에서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이북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정착및 취업을 비롯한 생활에서 빠르게 적

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

함이다.

그중 제2조의 규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이북지역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

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

람이라 규정하고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에 의해 정

의하고 있다.

이 법은 제4조 규정에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호대

상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서는 북

한이탈주민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 규정에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지

원 기준은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

태, 재산 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정하여야한다고규정

하고 있다.

정착지원의 세부 내용으로는 생활보호(제26조), 국민

연금특례(제26조의2), 생업지원 (제26조의3), 자금의 대

여(제26조의4),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주

거지원(제20조), 정착지(제21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1조의2), 거주지보호(제22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이나 외국에서의 학력이나 자격

인정(제13조-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보호신청, 결

정, 결정기준 등에 의해 규정하고(제7조-제9조), 정착지

원시설 설치, 보호(제10조-제12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제16조), 영농정

착지원(제17조의3), 국가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제

18조), 취업보호제한(제17조-제18조)과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들의 고용을 위해 지원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2).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

적·육체적 고통으로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에 지장을 받으며 가치관 및 문화적 차이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취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래서 일부는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

아서 외국으로 재이주를 하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북한으

로 재입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6.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Table 6은 선행연구를 정리한 설명이다.

첫째, 한국사회적응에서중요한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기간, 건강, 대인관

계, 가족관계, 경제생활능력 등이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성별, 연령의 경우 이들의 한국

사회적응과의 영향 관계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 성별에관한 젠더 적 관점에서

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에서는 이미 북한사회에서

부터 선험적 경험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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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향과 직업, 주어진 기회, 의무와 책임, 본인의 의

사와는 상관없이 선험으로 성별에 대한 다른 북한의 교

육은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차별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

둘째, 건강상태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 결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는 정신건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0]. 이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지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

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북한이탈주민의한국 사회적응

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

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북

한이탈주민들도 정신적인 PDSD, 강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정신적인고통을 받

고 있다[21].

셋째, 가족관계에 있어서 탈북여성은 한국사회의 적응

하는 과정에서 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요

인으로 부모, 자녀양육문제, 부부관계의 갈등, 직업훈련,

직장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조

사되었다[20].

또 다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가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부부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

모-자녀 관계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

다[22].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응집력은 한국 거주기간

의 변수요인이 다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는

거주기간과 가족관계의 결속력에 대한 관계가 정비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경제적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과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제적요인

으로는 취업유무, 취업지원, 직업교육형태 및 영역, 취업

조건 및 형태, 취업유지기간, 임금수준, 취업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응과 경제적 요인이 관련된 연구에서 고

려되었던 취업교육, 취업지원에 있어서 심리, 정서적 고

통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효

과적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취업과 관련된 사회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18].

그리고 북한에서 입국당시 고위직 혹은 학력이 높을

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입국 후 혼인을 한 경우 일 때

취업률이 높았고,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23].

또 다른 연구에서 한국에서 학업을 포함한 정규교육,

취업교육 등을 받은 경우도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연

구결과가 나타났다[24].

Prior research topic classification Researcher Results

Study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perspective)

Lee Keum-Soon(2003)
Ahn Jae-hee(2003)

Gender, age, and the result of maladjustment
by differentiation

Correlation study with health status

Cho Young-A(2005)
Ahn Jae-hee(1998)
Ahn Jae-hee(2003)
Lee Young-Seon(2011)

The result of maladjustment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caused by post-traumatic
stress

A Study on Family Conflict (Marriage)
Lee Keum-Soon(2005)
Lee Ki-young(2002)

The result of the maladjustment by the conflict
(marriage, children) coming from the family
relation

A Study on Economic Factors (Employment)

Lee Keum-Soon(2003)
Ahn Hye-Young(2002)
Son Moon-Kyung (2002)
PARK Jung-ran(2006)
Kim In-Sook(2008)
Cluver L, Bray R, & Dawe A(2008)
Kim Gi-Chang(2015)
Jang Mung-sun(2010)
SongChang-Yong(2011)

Economic factors such as dissatisfaction with
wages and conditions coming from
employment and deriving a result from
maladjustment due to unstable settlement
from prejudice and prejudice

A Study on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Chin Mee-Jung(2008)
Derivation of Results on the Cause
Identification of Women's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Jeon Yeon-Suk(2012)
Jang Mung-sun(2010)

Result of maladjustment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Table 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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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탈북여성이 남성에 비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 높은 취업에관한 편견

이나 차별 등의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등 고용상태가 매우 열악

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4].

또 다른 연구들에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의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여성이 한국으로 건너와 유흥업소 및성매매에 들어

가게 되는 근본원인에 대해 연구한결과에서 탈북과정에

서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저연령, 저학력,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건강

상태, 자국 또는 이주과정에서의 성폭력 경험[25]등이 이

주과정에서의 인신매매 경험, 자립의지 혹은 자활효능감

[26]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선행연구의 추이는 탈북여성의 입국자

수가 현격히 증가하는 현상에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가전반적으로 부재하

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국적을 가

진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으로의변화가 이루어

졌다. 상대적으로 탈북여성의 관심과 지원이 다소 약화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생활 적응과정에서는 실제로 다

문화주민의 증가와 사회정착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취업현장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다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연구

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한국 사회정착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어려움이해결되지 않으면

서 탈북여성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와 한국사회주민들

과의 편견과 선입견들의 인식의 변화를위한 사회통합에

방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27].

또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및 직장생활 경험에 있어

서 탈북여성은 한 번이상무시와차별을경험한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되거나, 직장생활에

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는’

등의 다양한 편견과 무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연구

의 결과들이 있었다[28].

다행히 취업을 했다 해도탈북여성의 49.6%[5]가 비정

규직 형태로 취업 불안 층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응에 대

한 부담감도 함께 있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남성과여성특성을비교

한 연구로 북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집합주의, 가

족주의, 물질주의 등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을더 높게 가

지고 있으나, 탈북이후에는 한국사회에 온 이후에는 가

족주의 점수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고 밝

혔다[29].

또 다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문화적 적

응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였다[30].

둘째, 문화적 적응에 대한 부분의 연구들로 탈북여성

의 한국 사회적응시 결혼한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상실감 극복의 한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고 노력하고, 경제 및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로 2008

년 이전의 연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탈북과정과 끔찍한

경험들의 휴유증으로 겪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탈북여성의 경우 탈북과정과 한국 사회적응과정에서

남성보다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3국에서살아야

만 하는 절박함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의 경험들은 심각한 인권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욱 한국 사회적응을 위협하는 것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29]. 이러한 탈북과정의 외상적 상처들은

한국 적응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상적상처는심각한정신문제가발생되는데이를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넷째, 한국사회적응의 요인으로 탈북여성의 가족형성

및 가장으로서 부양의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분석에 대

한 선행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이 여성가정인 경우 이미 제

3국에서의 이중 결혼으로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

한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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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에도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여성은 젠더

적 관점에서 사회의 구성단위 가족을 다시 구성하고 유

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한국사

회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의미에

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이

탈주민 전체의 한국 사회적응과 자활 및 자립생활에 중

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다섯째, 법적근거에 의거한 제도 및 정책제언관련 선

행연구로 전연숙[31]은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

국정착 및 적응을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근거의 실태연

구를 통해 탈북여성이 한국 사회적응에있어 정책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연구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으로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

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적 관점의 성 역할을 기반으

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인여성의 특성들 즉 육아,

출산, 가사 등다양한 문제들을 반영한법적, 정책적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의견을 피력

하고 있다.

장명선외[27]는 선행연구에서 정착지원법에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지원의 필요성과

정착지원법에 성인지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 북한

이탈주민정책에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현등의 세부

적인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지원 구축체계를 만들자는

현실적인 연구제언을 하고 있다.

7.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과제

본연구에서탈북여성의 비율이 71%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2%, 30대가 26.5%, 40대가

22.4%로 20-40대가 거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에 비추어 볼 때 탈북여성들은 경

제생활 등 자립자활에서도 이들의 특징에맞는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정착지원

법｣의 내용이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여성들의 삶의 경험

이나 특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7.1 탈북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조항의 쟁

점과 과제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조항에 젠더적 관점에서 성별

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의 경우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

우가 많아 가족의 형성, 가족의 해체 등가족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수치스럽고 끔찍한 경험들의 과정 속에서 심리,

건강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여성들이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우선 지원받기를 원하는 항목들이 나타

나고 있는데 통계수치로 보면 의료지원, 교육(자녀)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남성에 비해 가족체계유지 및 자녀교육

지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이러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에 대

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영한다면 정

착지원법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적

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

둘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

본방향에서 탈북여성의 정책지원에서 그동안의 탈북여

성의 삶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탈북여성의 경우 강도 높은 심

리 외상을 경험하고 극심한 탈북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우울장애가 심

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의

구축을 위한의 세부과제인 생활보호, 의료지원 이나 심

리 정서안정 지원도 앞에서 보았듯이 탈북과정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

로 이들 여성에 대한 세부과제 발굴지원이 필요하다[3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

방향에서 북한이탈여성주민을 고려하여 통일부와 고용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책임하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생활보호, 의료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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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탈북여성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쟁점과 

과제

현재북한이탈주민 입국에있어 여성 및 가족단위 중

심의 입국으로 인해 젠더적 관점의가족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자립지원프로그

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양 및 양육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탈북여성은 한국생활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인

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20].

김기창[28]은 선행연구에서 가족생활은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취업 및 직업의 자립에 영향을줄 수 있는 가

장 큰 변인으로 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을 통한 한 부모가

족 통합 지원, 언어, 문화 및 사회화적응을 위한 교육환

경, 특히 탈북여성의 배우자 다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한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의 한국 가족

문화의 이해, 양육, 부부관계 등 젠더적 관점의 가족생활

이 이루어 질수 있는 프로그램의지원을위한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착도우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회적응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후견인으로서의 한국 사회적응을 도울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초

기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선행되

어져야 할 것이다.

7.3 탈북여성의 민관 통합적지원체계구축의 쟁점

과 과제

김미령[33]은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여성들을 비교할

때 느끼는 한국 사회적응의 어려움과극복과정을 비교한

결과 앞에서도 언급한 연구결과와 같은남성보다 여성에

게 더 큰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우울성향에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김희경[34]은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우울, 불

안, 스트레스,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고, 여성은

살고 있는 거주상태와 무관하게 우울지수가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러한 적응에 대한 어려움들은 입국초기 혼

란을 갖게 된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입국 초기부터자립

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지원과정의 직장유지기간

중에도 자립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살기 좋

은 생태환경의 조성과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민관 협력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거점별 하나지원센터는 그 지역에서 탈

북여성이 주민으로서 지역의 삶속에서 잘 정착하도록 돕

는 것이므로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취업에 관련된 체험교

육이나 지역사회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31].

이와 같은 탈북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

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활, 자립지원을 위해

서는 정부와 민간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성하여 종합적

인 지원체계가 구조적인 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협의체계 구조를 갖춘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각 지역별 특

수성에 맞고,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유연한 조직이며, 민간차원의 효율성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능적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구축

하고,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역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여성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탈북여성을 지원

하는 지원센터가 1개소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다.

7.4 탈북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기존의 탈북여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은

정착지원 중심으로 맞추어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

지 못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숙련습득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전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35].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

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

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지역사회 조기적응에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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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개인별로 다른 정서와 성향, 진로에 대한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

해 심리, 정서적 접근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취업기능훈련으로 보다 개인이 원하는진로와 적

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된 직업유지 기간이 길어

질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기반을 통해 한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사이에 사회통합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8. 결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었고 이중 여성비율이 71%이며 매년 여성의 비

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여 탈북여

성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탈북여성들

이 남한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요인들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탈북여성들의 지위와 삶이 회복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법｣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진

행해왔다. 이러한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법률과 정책은 여성탈북주민의 개별성과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

영한해서정착지원법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포함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

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

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 적 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

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탈북여성의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제도가노동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인어려움에 부딪치

고 있다. 또한 취업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인 편견

및 무시를 경험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

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 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

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한국주민과 탈북여

성간의 인식개선프로그램,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 및 창

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남한 취

업 및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관찰하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개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취

업준비과정에서 관련 업무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실무

기회의 제공을 통해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36].

셋째, 탈북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여성의 입국과정에 대한 나

쁜 경험들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정서,

심리적인 문제와 한국 사회적응에서 겪게 되는 취업 및

거주와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민간과 공적기관이 협

력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고, 실정에 맞추

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유연한 조직이며, 민간차

원의 효율성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지

역실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능적 전문성을 지

닌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 취업지

원 확대를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초기 탈북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북경로와 동기는 한국사회적

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경로에

서 중국을 경유한 탈북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를 통해 남한

에 입국한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경험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후유증을

겪게 되어 한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경로에 따른 탈북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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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나 경로에 따라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탈북

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

과 취업지원정책의 높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탈북여성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지원이 필요하

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 심리, 정서의 안정을 위한 맞

춤형지원 및 보호망의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대부분 당사자

중심의 질적 연구,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성탈북주민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

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탈북여성 지원정책에관한 심

도 있는 토론과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질적연구 및 양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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